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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rejection sensitivity,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and depression,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college students using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28.0.

          

          
            Result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and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were residence (β=.18, p=.006), satisfaction with the major (β=-.25, p<.001), rejection sensitivity (β=.45, p<.001), and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β=.24, p<.001). The overall model explained 41%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and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are related to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simultaneously influence it. Th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fostering a sense of belonging and relational stabil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They also indicate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effectively address interpersonal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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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20대의 우울감 경험률은 16.3%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1년 11.7%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이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4).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우울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우울은 학업 성취 저하와 수강 철회를 유발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고(Quinn et al., 2023), 더 나아가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Zhao et al., 2025). 우울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로서 친밀감 형성과 관계 확립이 주요 발달 과업이며, 의미 있는 관계 경험은 정서적 안정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rikson, 1968). 그러나 대학생활로의 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동반하면서 거절, 좌절, 무능감 등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Arnett, 2000). 이러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최근 세대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더욱 부각된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학생에게 사회적 단절과 대면관계의 위축 경험을 남겼으며, 이후 대인관계로의 재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Kim et al., 2024). 더불어 Z세대(Generation Z)에 속하는 대학생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시 연결된 상호작용 속에 있다(Park, 2016). 이러한 지속적 연결 환경은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일상 전반에서 관계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Andrews et al., 2022). 결국,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대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ullivan, 1953).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평가와 거절에 대한 과민한 반응인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은 현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된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특성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 모델에 따르면, 반복된 거절 경험은 이후의 관계에서 부정적 기대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단서마저 의도된 거절의 신호로 해석하게 하여 우울, 분노, 적대감, 회피와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행동을 유발한다(Levy et al., 2001). 대학생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은 거부민감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Kim et al.,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청소년과 성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호작용 모두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Andrews et al.,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다(Park & Yang, 2021).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Park & Yang, 2021). 또한 부정적 사고의 반복과 반추를 초래하여 우울을 심화시키며(Andrews et al., 2022), 대인관계 불안을 높여 관계 회피나 적대적 반응으로 이어진다(Downey & Feldman, 1996). 즉,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정서적 고립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핵심적 대인관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Thwarted Interpersonal Needs)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짐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는 상태로,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Joiner Jr, 2005). 좌절된 소속감은 의미 있는 관계나 집단으로부터 단절되어 관심과 돌봄을 주고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뜻한다(Joiner Jr, 2005). 이러한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은 개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Baumeister & Leary, 1995),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 중심의 상호의존적 문화권에서는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Choi & Kim,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대학생의 우울 및 자살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Aggarwal et al., 2022; Kim & Pan, 2021). 그러나 기존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은 자살 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Calati et al., 2022; Choi & Kim, 2014; Hussain & Hill, 2023), 대학생의 우울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거부민감성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모두 대인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서적 취약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적 요인(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 우울의 관계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계기반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거부민감성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종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생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며,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최소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설계에서 독립변수 5개(종교 유무, 거주 형태, 전공만족도,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최소 138명이 요구되었다. 검정력 설정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ee & Park, 2024)를 근거로 하였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5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 7부를 제외하고 최종 146명(회수율 95.4%)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도구는 원개발자와 번안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대학생활 관련 특성은 선행연구(Aggarwal et al., 2022; Choi & Kim, 2014; Kim & Cho, 2024)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종교 유무, 거주 형태, 주관적 학업성취수준, 전공만족도로 구성되었다.

        

        
          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Park과 Yang (2017)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예기분노 5문항, 예기불안 4문항, 과잉반응 4문항, 거부지각 3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예상하여 불안·분노로 반응하고, 애매한 상황도 거절로 해석하는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Joiner 등(2009)이 개발하고 Van Orden 등(2012)이 수정·보완한 후, Lee 등(2015)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대인관계욕구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좌절된 소속감 9문항과 인식된 짐스러움 6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 범위는 15점에서 10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짐이 되고 소속감이 좌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un 등(2001)이 번안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거의 드물게)에서 3점(대부분)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점이 16점 이상은 경미한 우울, 21점 이상은 중한 우울, 25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간주한다. Chun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412-0010-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대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캠퍼스픽, 링커리어)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공고문에 제시된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온라인 서면 동의를 완료한 후, 온라인 플랫폼(Google Forms)를 이용한 온라인 자가보고식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3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검증의 유의수준 ⍺는 .05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적용하였다.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인 종교 유무(종교 있음: 0, 종교 없음: 1), 거주형태(가족과 함께: 0, 가족과 따로: 1), 전공만족도(보통이다/만족하지 않는다: 0, 만족한다: 1)는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전체 146명 중 남성이 39명(26.7%), 여성이 107명(73.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84±1.19세였다. 학년 분포는 2학년이 69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 계열은 인문계열 63명(43.2%), 공학계열 32명(21.9%), 자연계열 16명(11.0%), 보건의료계열 14명(9.6%), 사회계열 10명(6.8%), 예체능계열 6명(4.1%), 교육계열 5명(3.4%) 순이었다. 종교는 없는 대상자는 77명(52.7%)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86명(58.9%)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주관적인 학업성취수준은 ‘상’이 104명(71.2%)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27명(87.0%)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Comparison of Depression
            (N=1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Depression
            

            
              	M±SD
              	t or F (p)
            

          
          
            	Gender
            	Male
            	 39 (26.7)
            	4.21±7.63
            	-0.16
(.873)
          

          
            	Female
            	107 (73.3)
            	4.40±6.17
          

          
            	Age (yr)
            	
            	20.84±1.19
            	
            	
          

          
            	Grade
            	1st
            	 25 (17.1)
            	3.64±2.23
            	1.41
(.243)
          

          
            	2nd
            	 69 (47.3)
            	4.17±6.95
          

          
            	3rd
            	 25 (17.1)
            	6.68±8.69
          

          
            	4th
            	 27 (18.5)
            	3.30±5.72
          

          
            	Major
            	Humanities
            	 63 (43.2)
            	4.59±6.72
            	0.23
(.967)
          

          
            	Sociology
            	10 (6.8)
            	5.40±7.75
          

          
            	Natural science
            	 16 (11.0)
            	3.63±6.37
          

          
            	Engineering
            	 32 (21.9)
            	4.66±7.16
          

          
            	Pedagogy
            	 5 (3.4)
            	3.60±3.78
          

          
            	Art, music and physical
            	 6 (4.1)
            	2.17±2.14
          

          
            	Health and medical sciences
            	14 (9.6)
            	3.86±6.61
          

          
            	Religion
            	Yes
            	 69 (47.3)
            	2.94±5.10
            	-2.50
(.014)
          

          
            	No
            	 77 (52.7)
            	5.61±7.45
          

          
            	Residence
            	With family
            	 86 (58.9)
            	3.27±4.68
            	-2.21
(.030)
          

          
            	Without family
            	 60 (41.1)
            	5.90±8.38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level
            	High
            	104 (71.2)
            	4.00±1.41
            	5.65
(.083)
          

          
            	Middle
            	 40 (27.4)
            	8.45±9.69
          

          
            	Low
            	 2 (1.4)
            	2.78±4.00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a
            	127 (87.0)
            	3.63±6.18
            	6.85
(.001)
a<b, c
          

          
            	Ordinaryb
            	 15 (10.3)
            	8.40±5.83
          

          
            	Unsatisfactoryc
            	 4 (2.7)
            	12.00±11.61
          

        

        
          
            M=mean; SD=standard deviation; a,b,c=Scheffe's 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 유무(t=-2.50, p=.014), 거주 형태(t=-2.21, p=.030), 전공만족도(F=6.8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s 사후 검정 결과,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우울 점수가 ‘보통이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우울의 정도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평균은 34.24±14.91점,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평균은 27.41±8.54점, 우울 평균은 4.35±6.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46)

          
          

        

        
          
            
              	Variables
              	M±SD
              	Range
              	Skewness
              	Kurtosis
            

          
          
            	Rejection Sensitivity
            	34.24±14.91
            	16~80
            	1.25
            	0.34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27.41±8.54
            	15~105
            	1.18
            	0.75
          

          
            	Depression
            	4.35±6.56
            	0~60
            	2.41
            	5.81
          

        

        
          
            M=mean; SD=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및 우울 간의 관계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8, p<.001)를 보였으며,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r=.3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Study Variables
            (N=146)

          
          

        

        
          
            
              	Variables
              	Rejection Sensitivity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Depression
            

            
              	r (p)
              	r (p)
              	r (p)
            

          
          
            	Rejection Sensitivity
            	1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11 (.202)
            	1
            	
          

          
            	Depression
            	.48 (<.001)
            	.36 (<.001)
            	1
          

        

        

      

      
        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Model 1에는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종교, 거주 형태, 전공만족도)을 가변수화하여 투입하였고, Model 2에는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6~.99로 .1 이상이었고,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2~1.16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Table 4. 
				
          

          
            The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Depression
            (N=146)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6.71
            	1.58
            	
            	4.24
            	<.001
            	-5.18
            	2.22
            	
            	-2.34
            	.021
          

          
            	Religion*
            	No 
(ref: Yes)
            	3.17
            	1.01
            	.24
            	3.12
            	.002
            	1.52
            	0.88
            	.12
            	1.72
            	.088
          

          
            	Residence*
            	Without family
(ref: With family)
            	2.03
            	1.04
            	.15
            	1.95
            	.053
            	2.40
            	0.87
            	.18
            	2.77
            	.00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ref: Ordinary/Unsatisfactory)
            	-5.59
            	1.53
            	-.29
            	-3.66
            	<.001
            	-4.77
            	1.31
            	-.25
            	-3.64
            	<.001
          

          
            	Rejection Sensitivity
            	
            	
            	
            	
            	
            	
            	0.20
            	0.03
            	.45
            	6.99
            	<.001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0.19
            	0.05
            	.24
            	3.52
            	<.001
          

          
            	
            	
            	R²=.16, Adj.R²=.14, F=9.11, p<.001
            	R²=.43, Adj.R²=.41, F=21.15, p<.001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R²=R-squared; Adj.R²=Adjusted R-squared; ref.=reference; * Dummy variable.
          

        

        

        회귀분석 결과, Model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11, p<.001), 설명력은 14%였다. 종교(β=.24, p=.002)와 전공만족도(β=-.29, p<.001)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1.15, p<.001), 설명력이 27% 증가하여 총 41%로 나타났다. 거주형태(β=.18, p=.006), 전공만족도(β=-.25, p<.001), 거부민감성(β=.45, p<.001),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β=.24, p<.001)가 우울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Model 1에서 유의하였던 종교는 Model 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과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고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된 학생, 가족과 따로 사는 학생, 그리고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관계 중심적 문화에서 대인관계 취약성이 우울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세대적 맥락과 발달심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은 대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ark & Yang, 2021).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정서를 크게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Kim et al., 2022). 이러한 특성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하여 자기개념의 왜곡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Park & Yang, 2021).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한 Z세대 대학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댓글·‘좋아요’·팔로워 수 등과 같은 즉각적 사회적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Park, 2016). 이러한 상시 연결된 관계 환경은 대인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억제를 심화시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고, 자기개념을 명료화하는 인지행동이론(CBT) 기반 중재가 필요하다. 나아가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건강한 관계 가치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대학생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우울을 높인다는 결과(Kim & Pan, 2021)와, 인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우울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ggarwal et al., 2022)와 유사하다.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소속감의 결핍과 자신이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인식하는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사회적 유대의 단절과 심리적 고립을 의미한다(Kim & Pan, 2021).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로서 부모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발달적 과도기에 놓여 있다(Arnett, 2000). 이 시기에 관계 욕구가 좌절될 경우,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고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식된 짐스러움과 같은 부정적 자기인식을 완화하는 관계기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대학생은 함께 거주하는 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숙사 거주 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Kim & Cho, 2024).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Lee & Park, 2024), 관계적 평가와 대인 신호에 민감한 초기 성인기의 정서 조절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주 형태의 영향이 일반적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보다 관계적 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가 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와 같은 관계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더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에서 보통 또는 불만족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im & Cho, 2024). 전공만족도는 학과 활동 참여, 학업 몰입, 또래관계 형성 등 대학생활 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Oh, 2014), 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업적·사회적 자원이 약화되어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전공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진로 탐색 지원, 멘토링 및 학습 공동체 운영 등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 있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은 종교가 있는 대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영적 안녕과 영적 참여가 우울을 완화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Aggarwal et al., 2023). 종교 활동은 공동체 기반의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우울 정도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교는 일반적 특성만 고려한 경우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적 요인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종교 자체의 효과보다는 종교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 영적 자원 등 심리·정서적 매개요인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교 활동의 유형·참여 수준 등 보다 세분화된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보다 관계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우울이 단순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취약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대학생은 관계 중심적·상호의존적 문화에서 성장하여(Choi & Kim, 2014), 타인의 평가나 관계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 발달단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적 유대가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Erikson (1968)의 관점을 지지하며,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적 요인을 고려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적·사회적 안정성이 높을 가능성과 자료 수집이 방학 기간에 이루어져 학업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는 상황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실제 대학생 집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기 중과 방학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시기와 모집 경로를 활용하여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적 요인이 대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우울 예방과 완화를 위하여 관계적 요인(거부민감성,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을 고려한 간호 중재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거부민감성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우울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주 형태와 전공만족도 또한 우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해 관계적 안정감, 소속감, 긍정적 자기개념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예방 단계에서는 대인관계 기술훈련, 또래 멘토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관계적 자원을 강화하고, 조기개입 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왜곡된 자기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한다. 중재 단계에서는 정서·관계 재구조화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을 활용하여 자기개념 명료화와 관계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 차원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울과 관계적 취약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관계·정서 중심의 정신건강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고, 자취·기숙사 등 가족과 분리된 학생을 대상으로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견·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과·동아리 기반의 소속감 강화 전략과 또래 지지망 구축을 제안한다. 나아가 학생상담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 간의 연계 기반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관계적 요인에 취약한 학생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Z세대 대학생의 디지털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웰빙 교육, 소셜미디어 사용 교육, 건강한 온라인 관계 형성 전략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대학생의 관계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우울 예방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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